
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 총리 말씀자료

- 2015. 10. 20(화) 14:00, 광주 테크노파크 본부동 회의실(2층) -

 ㅇ 광주광역시장님, 전라남도지사님을 비롯하여

광주 전남지역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

    빛고을 광주에서 

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하게 된 것을 

   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 ㅇ 오늘 이 자리를 통해 

지방규제개혁의 추진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고,

광주, 전남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

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

 ㅇ 현 정부는 뚜렷한 방향성과 원칙을 가지고

그 어느 때 보다 역량을 집중하여

규제개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

 ㅇ 이를 위해 저도 정부 각 부처가 준수해야 할

‘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’을 새롭게 만들어

정부의 규제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.



 ㅇ 7대 원칙은 

첫째, 경제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,

 ㅇ 둘째,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

기존 규제를 삭감함으로써

국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며, 

 ㅇ 셋째, 금지하는 사항만 법에 열거하고

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

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도록 합니다. 

 ㅇ 넷째, 기존에 있던 중앙정부의 규제는 

체계적으로 정비하고,

 ㅇ 다섯째,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

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할 것입니다. 

 ㅇ 여섯째,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게는

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

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하는 한편

 ㅇ 일곱째,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

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. 



 ㅇ 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

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

규제개혁을 계속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

 ㅇ 규제개혁의 효과가 구석구석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

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 함께 뛰고 

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. 

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별 기업환경과 규제여건을

지도화하고 공개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변화를 당부하고 

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.

 ㅇ 중앙부처가 규제개혁 정책의 심장이라면

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 정책의 혈관이라고 생각합니다.

 ㅇ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야 말로 

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힘차게 뛰게 할 수 있습니다. 

 ㅇ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‘국민체감형 규제개혁’을 위해

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 ㅇ 감사합니다. 


